<시험관련 참고사항>
주관식으로 출제됩니다.

행동주의 학습이론/ 사회학습이론/ 강화계획/ 정보처리 기억이론/내재적 동기와 외재적 동기/ 귀인이론/ 자기결정이론/ 학습된 무력감과 자아효능감/ 

각 이론들의 특징과 교육에 주는 시사점을 중심으로 공부하시길 바랍니다.
시간: 6월 16일 (목) 7교시 (3시 10분) /

**  몇 년도인지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은데 ... “물은 .. 알고 있다 ” 라는(?) 답을 알고 있다 인가? 하여튼 그런 책에서 물을 대상으로 실험한 것입니다. 컵에 담긴 물에게 “감사... 사랑... 고맙습니다...” 라는 마음을 표현할 때 아래와 같은 아름다운 결정체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. 반대로 부정적인 내용의 욕이나 미움의 표현을 했을 때는 아름다운 결정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네요. ( 나중에 이 책의 후편이 또 나왔는데 제목은 기억나지 않고 전편보다는 별로였다는 느낌이 남아있음)
우리 몸의 대부분이 물로 이루어져있기 때문에 ....  중요하다라는 내용도 있었고 .. 또 밥을 퍼둔 다음에 긍정메시지와 부정메시지를 전한 경우, 부정메시지를 받은 밥은 금방 상하고 검은 곰팡이가 핀데 비해서 긍정메시지 받은 밥은 나중에 곰팡이도 누렇게 피더라는 등...
실험의 과학성이나 진실 여부를 떠나서... 어쨌든 퍽 인상적이었습니다. 바라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말도 있지요...(자성예언!!) 교육하는 사람들이라면 이점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듯합니다. 
감사와 사랑, 행복... 등 긍정적인 메시지를 많이 생각하며 생활하시길 바랍니다. 몸과 마음 건강하게 잘 관리하시길 바랍니다. 
“고맙습니다” 라는 메시지를 많이 받은 물의 결정체 사진

“감사”- 불어/ 독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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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고맙습니다”- 이탈리아/ 한국 (한국말로 들은 물은 결정체모양도 심플하지요?!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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